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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자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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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7년 1월 15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해나   

 

                                              “첫 길” (시, 천양희)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장동인 

 

                                               "동그란 길로 가다" (시, 박노해)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4,23-30 

       화두: "올 한 해 삶의 길을 걸으며 유지하고 싶은 삶의 자세는?...…"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김웅 

   

                                                    “길" (시, 도종환)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상록수” (노래, 김광석 – 다함께)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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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 한 노래 (시) 

 

 

첫 길 

 

마음이 먼저 첫 길을 밟는다  

발자국 하나 더 얹어  

세상 속으로 간다  

 

사람의 일들은 가파르고 험하나  

가다 보면 길이 되는 그것이 희망이니  

희망을 받아 세상을 열고 싶다 

  

이제는 사람같이 살아 봐야겠다고 그래야겠다고  

생각의 실마리가  

새 길 하나 만든다  

 

벽도 열면 창임을  

위기도 기회임을 이제야 알겠다 삶이여  

 

그 무엇으로 한 생이  

제 그늘만큼 깊다 한들  

오늘은 새해처럼 불끈 솟고 싶다  

저 넓은 세상을 달고 

 

(시, 천양희 – 낭독: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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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음 한 노래 (시)   
 

 

동그란 길로 가다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 

 

절정의 시간은 짧다 

최악의 시간도 짧다 

 

천국의 기쁨도 짧다 

지옥의 고통도 짧다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일 것을 

돌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나가는 것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엄을 잃지 마라 

 

(시, 박노해 – 낭독: 장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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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4,23-30 

화두: "올 한 해, 삶의 길을 걸으며 유지하고 싶은 삶의 자세는?...…" 

일자: 2017년 1월 15일 
 

 

4:23 예수께서는 "너희는 필경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나더러 가파르나움에서 했다는 

일을 네 고장인 여기에서도 해보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하시고는 4:24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4:25 잘 들어라. 엘리야 시대에 삼 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지만 4:26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내시지 

않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어떤 과부에게만 보내주셨다. 4:27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주시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4:28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 화가 나서 4:29 들고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어냈다. 그 동네는 산 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다.  

4:30 그러나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4:23 Jesus said to them, "Surely you will quote this proverb to me: 'Physician, heal yourself! Do here in 

your hometown what we have heard that you did in Capernaum.'"4:24 "I tell you the truth," he 

continued, "no prophet is accepted in his hometown. 

 

4:25 I assure you that there were many widows in Israel in Elijah's time, when the sky was shut for three 

and a half years and there was a severe famine throughout the land.4:26 Yet Elijah was not sent to any 

of them, but to a widow in Zarephath in the region of Sidon.4:27 And there were many in Israel with 

leprosy in the time of Elisha the prophet, yet not one of them was cleansed--only Naaman the Syrian." 

 

4:28 All the people in the synagogue were furious when they heard this.4:29 They got up, drove him out 

of the town, and took him to the brow of the hill on which the town was built, in order to throw him 

down the cliff.4:30 But he walked right through the crowd and went on his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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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 한 노래 (시) 

 

 

길 

 

우리 가는 길에 화려한 꽃은 없었다 

자운영 달개비 쑥부쟁이 그런 것들이 

허리를 기대고 피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빛나는 광택도  

내세울만한 열매도 많지 않았지만 

허황한 꿈에 젖지 않고 

팍팍한 돌길을 천천히 걸어 

네게 이르렀다 

 

살면서 한 번도 크고 억센 발톱과 

쩌렁쩌렁 울리는 목청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귀뚜라미 소리 솔바람소리 

돌들과 부대끼며 왁자하게 떠드는 여울물소리 

그런 소리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형제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음성도 

세상을 호령할 명령문 한 줄도 가져보지 못했지만 

가식 없는 목소리로 말을 걸며 

네게 이르렀다 

 

낮은 곳에는 낮은 곳에 어울리는 목소리가 있다 

네 옆에 편안히 앉을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 

 

(시, 도종환 – 낭독: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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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 한 노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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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바람을 맞으며  

침묵하는 법과 

사랑이 가득한 향기의 말을  

하게 하소서!  

 

하늘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티없이 맑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비를 맞으며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눈을 맞으며 

저에게 허락하신  

작은 능력 안에서 

세상을 하얗게 색칠하게 하소서!  

 

별들을 보며 

자기 자리에서 세상을 비추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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